
제조업 환경투자 1조6 0 0 0억원
공해방지 8 4 7 7억원·기술개발 7 5 4 5억원 … 대기업 평균 1 0 7억원

국내 산업계가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,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다.

통상산업부에 따르면, 국내 산업계의 환경부문 투자액은 9 4년 8 0 0 0억원에서 9 5년에는 1조5 7 9 5억원으

로 거의 100% 증가한데 이어 9 6년에도 1조6 0 2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 전체 설비투

자에서 환경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 4년 4 . 9 %에 불과하던 것이 9 5년에는 6 . 6 %로 1.7%P 높아졌다. 

환경투자를 투자목적별로 보면, 공해방지를 위한 투자가 9 4년 6 0 4 0억원에서 9 5년 8 1 7 0억원, 96년에는

8 4 7 7억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공정개선 및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9 4년 1 9 6 1억

원에서 9 5년 7 6 2 6억원, 96년에는 7 5 4 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.

업종별로는 대규모 장치산업인 석유정제업 및 핵연료제조업과 금속산업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

뤄지고 있으며 기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이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9 6년 환경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(123%), 화합물 및

화학제품제조업(224%), 영상·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(185%) 등으로 조사됐다.

기업규모별 기업당 평균 환경투자규모는 종업원 1 0 0 0명 이상의 대기업이 9 4년 4 9억원, 95년 1 0 5억원

에 이어 9 6년 1 0 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, 300~1000명 이하의 중기업은 9 4년 5억2 5 0 0만원, 95년 8억

3 8 0 0만원에 이어 9 6년 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기업당 평균 환경관련비용은 대기업이 9 4년 3 6억원, 95년 3 9억원에 달했고 중기업은 9 4년 3억5 0 0 0만

원, 95년 3억7 0 0 0만원에 달했다. 

소기업은 9 4년 1억5 0 0 0만원, 95년 1억6 0 0 0만원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환경비용 부담이

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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